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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으로 교대하는 청각자극이 삽화성 기억 인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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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bilaterally alternating eye movements enhance 
episodic memory retrieval. This effect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mechanism of the ther-
apeutic effects of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treatment. We con-
ducted this study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at bilaterally alternating auditory stimuli would 
also have similar effects on episodic memory retrieval.

MethodsZZThirty eight right-handed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bjects learned words, 
and then received bilaterally alternating auditory stimuli (as experimental stimuli) or unilateral au-
ditory stimuli (as control stimuli). Subsequently, they performed recognition memory task. Recog-
nition accuracy, response bias, and mean response to hits were used for evaluation of episodic 
memory retrieval.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ZZ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experimental conditions in recognition accuracy, the 
response bias, and mean response time to hits.

ConclusionZZUnlike the previous positive results of bilaterally alternating eye movements, we 
did not observe an enhancing effect of bilaterally alternating auditory stimuli compared to unilat-
eral auditory stimuli on episodic memory retrieval. This resul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therapeutic mechanisms of EMDR might differ according to modalities of bilateral stimul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353-359

KEY WORDSZZ�Bilateral stimuli · Auditory stimuli · Episodic memory ·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cessing.

Received	 May 22, 2013
Revised	 June 26, 2013
Accepted	 July 25, 2013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Woong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Hospital, 
158 Gwanjeodong-ro, Seo-gu, 
Daejeon 302-182, Korea
Tel	 +82-42-600-9160
Fax	 +82-42-600-9090
E-mail	 Cortex@konyang.ac.kr

서      론

안구운동탈민감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이하 EMDR)는 정신치료기법의 하나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1) 십수년간 임상 실

제에서 사용되고 있다. EMDR 치료시 외상적 기억에 대한 

접근과 처리에 양측성 자극이 사용되는데, 양측성 안구운동

뿐만 아니라 양측성으로 교대하는 청각 자극 혹은 촉각 자극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2)

양측성 자극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는 다양한 가설이 있다. 주로는 양측성 안구 운동의 치료 기

전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가설이 제시되어 왔으며, 작업 기억

(working memory) 가설,3) 상호 억제(reciprocal inhibition) 가

설,4) 분리 과정(detached processing) 가설,5) 대뇌반구간 통합

(inter-hemispheric integration) 가설6) 등이 주장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양측성 자극이 삽화성 기억에의 접근 및 회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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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들이다. Parker와 Dagnall7)은 양측성 안구운동

이 자서전적 기억의 회상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Christman 등8)도 양측성 안구운동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증

강시킴을 관찰하였다. 또한 양측성 안구운동이 연상적 정보

나 맥락적 정보의 인출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9) 

본 연구진도 양측성 안구 운동시 안구 고정 조건에 비해 단어 

목록을 이용한 재인기억 과제 수행에서 인식 정확도의 증가

를 관찰한 바 있다.10) 이러한 연구들은, 삽화성 기억에 대한 

접근과 회상의 증강이 양측성 자극에 의한 치료 효과를 나타

나게 하는 기전 중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Jef-
fries와 Davis11)는 최근의 종설에서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한 

삽화성 기억에 대한 접근성 증강이 핵심적인 EMDR의 치료 

기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해 삽화

성 기억에 대한 정확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비외상적 기억

에 대한 회상력을 증가시켜, 삽화성 기억들을 보다 적응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경망에 통합시킴으로써 작용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양측성 자극과 기억 회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들은 양측성 안구운동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왔다. 양측성 청

각 자극이나 촉각 자극도 EMDR 치료시에 적용될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는데,2) 실제로 양측성 자극의 종류에 따른 

EMDR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양측성 안구운동 이외

의 자극을 사용했을 때에도, PTSD 환자의 주관적 고통이 감

소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12) 또한 실제로 EMDR 치료시에 

약 50% 정도의 경우에서 양측성 안구운동 대신에 양측성 청

각자극을 사용한다고 한다.13) 이런 점에서 양측성 청각 자극

이나 촉각 자극도 양측성 안구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양측성 청각 자극이나 

촉각 자극도 대조 과제에 비해 삽화성 기억에 대한 접근과 회

상을 증강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저자들은 양측성 청각 자극이 삽화성 기억의 회상을 증강

시키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관찰되었던 양측성 안구 운동의 기억에 대한 효

과를 다른 종류의 양측성 자극에 대해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의 방법과 디자인은, 양측성 자극의 종류와 기억 검

사시 단어 제시 방법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진이 양측성 안

구 운동에 의한 재인 기억률 증강에 대한 연구10)시 사용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  상

본 연구에 자원하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피험자를 대상

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획득한 뒤(written informed consent) 

연구를 진행하였다. Modified Edinburgh 손잡이 척도를 시

행하여 오른손잡이만을 연구에 포함시켜 손잡이에 따른 혼

란변수를 줄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건양대학교병원 

원내의 광고판에 포스터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자원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이하 K-WAIS)를 시행하

여 전체 지능지수 80 이하를 배제하였다. 배제 기준으로 신경

과적 또는 정신과적 질환 병력, 뇌의 다른 기질적인 병변이나 

내분비적인 병력, 알코올 등 약물 남용, 이외 시각적 혹은 청

각적 결함, 정신지체를 포함하였다. 정신과적 질환의 배제를 

위해서 DSM-IV 축I장애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을 시행하

였다. 이번 연구는 건양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
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도구

DSM-IV 축I장애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SCID-I)

First 등14)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iag-
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의 제1

축 진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반구조화된 임

상면담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Hahn 등15)이 한국어판을 개

발하여 신뢰도 연구를 시행하였고,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확

인되었다.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웩슬러 지능검사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인용 지능

검사로, K-WAIS는 1992년 Yeom 등16)이 표준화하였고,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6~0.96의 범위에 속한다. 언어성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이하 IQ)와 동작성 지능지수, 그리고 전체 지능지수 

결과를 얻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지능지수를 사용하

였다.

Modified Edinburgh 손잡이 척도

Oldfield17)가 제안한 손잡이를 알아보는 척도로,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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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열 가지 행동을 수행할 때 어느 쪽 

손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

느 정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항상 왼손(-10점)-주로 왼손

(-5점)-양쪽 손을 비슷하게 사용(0점)-주로 오른손(+5점)-

항상 오른손(+10점)’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며, -100점에서 

+100점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50점 이상을 오른손

잡이로 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오른손잡이만 선별하였다.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37~0.80의 범위에 속한다.18)

인식 정확도 및 반응 편향성

양측성 청각자극 조건과 단측성 청각자극 조건에서의 결

과값을 비교, 분석하는데, Snodgrass와 Corwin19)이 고안한 

인식 정확도(recognition accuracy, Pr), 반응 편향성(response 

bias, Br)을 사용하였다. 인식 정확도란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

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맞는 것을 맞다고 대답한 비

율에서 맞다고 대답했지만 틀린 비율을 빼준 것과 같다. 반응 

편향성이란 틀린 답이 어느 경우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는 

척도로서 제시된 적이 없다고 한 항목 수에 0.5를 더해 실제 

이전 제시된 단어수에 1을 더한 것으로 나눈 뒤 이것을 인식 

정확도로 나눈 것이다. 0.5보다 클수록 틀린 것을 맞는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것(liberal re-
sponse bias)이다. 또한, 0.5보다 작을수록 맞는 것에 대해 대

답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피험자들이 보수적으로 

반응 편향을 보였다는 것(conservative response bias)이다.

연구 디자인

피험자들은 2단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 단어 

학습을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 조건을 달리한 과제 시험을 

실시하였다. 청각자극(양측성 또는 단측성) 후 학습한 단어에 

대한 재인기억과제를 수행하였는데, 각 피험자는 1주 간격으

로 동시간대에 양측성 청각자극과 단측성 청각자극의 두 실

험을 진행하였고, 그 순서는 피험자마다 무작위로 역균형시

켰다.

기억 과제에 사용된 단어는 본 연구진이 양측성 안구 운동

에 의한 재인 기억률 증강에 대한 연구시 사용했던 단어 목

록을 동일하게 이용하였다.10) 즉,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현

대국어 사용빈도조사 2”에 의거하여 빈도수가 10~400에 속

하는 2음절 단어를 구체단어 200개, 추상단어 200개씩을 선

정하여, 각각의 종류가 절반씩 포함된 100개의 단어 목록 총 

4개를 이용하였다.20) 이와 같이 제작된 4개의 단어 목록을 피

험자와 실험조건마다 역균형시켜 배정하였다. 학습시, 100

개의 단어 목록을 보여주게 하고, 과제 시행시에는 학습된 

단어 100개에 새로운 단어 100개를 포함시켜서 피험자에게 

보여준 후, 학습했던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버튼을 눌

러 반응하도록 하였다.

학  습

단어 학습시에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2초간 단어를 시

각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미리 녹음된 단어를 이어폰을 통

해 청각적으로 들려주었다. 이어 2초 동안 구체 단어인지 추

상 단어인지를 판단하여 버튼을 누르게 하였다. 이후 화면에 

“따라 읽으세요”라는 단어가 1초간 나타나고, 1초 빈 화면이 

제시되었고, 피험자가 학습하였던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하도

록 하여, 명확한 부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양측성 청각자극/단측성 청각자극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시에 사용

되는 양측성 안구운동, 양측성 청각 자극, 양측성 촉각 자극 

등의 공통점은 양측성으로 교대하는 자극이라는 점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 청각자극과 양측성으로 교대한

다는 속성만 다르고 다른 지각적 속성은 모두 같은 대조 자극

으로서 단측성 청각 자극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조건에서 피험자가 듣게 되는 청각적 자극의 회수, 

청각적 자극의 음향 특성, 청각적 자극간 간격 등의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대응시키고, 단지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양

측으로 교대하는 속성만 다르게 청각적 자극이 주어지도록 

실험을 디자인하였다.

양측성 청각자극시 피험자는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1

초에 1회 양측성 청각자극을 들을 수 있도록 0.5초에 한 번씩 

교대로 발생되는 소리를 듣게 했다. 피험자는 한 세트당 총 

30회의 양측성 청각자극을 듣게 된다.

단측성 청각자극시 피험자는 한쪽 귀에서만 0.5초의 간격

으로 소리가 나도록 하여 한 세트당 30초간 반복되도록 하여 

양측성 청각자극과 동일한 횟수의 소리를 듣도록 하였다. 단, 

재인 기억 과제 수행시마다, 한 번은 30초간 연속해서 오른쪽

으로만 청각자극이 주어지고, 그 다음 번은 연속해서 왼쪽으

로만 청각 자극이 주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함으

로써 양측성 청각자극과 같은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되 편향

된 자극만 받도록 고안하였다.

재인기억과제의 시행

30초간 청각자극(양측성 또는 단측성) 과제를 수행시킨 후

에는 3초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이어서 컴퓨터 모니터로 

단어목록 50개를 제시했는데, 학습했던 단어와 새로운 단어

가 섞여 있게 했으며, 눈으로 확인 후 아는 단어인지, 아닌지

를 판단하여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단어 제시 1초 전 모니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2013;52:353-359

356

터 화면에 (+) 표시를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이를 주시하도록 

하였다. 곧 이어서 피험자가 단어를 보고 가능한 빠르게 재인

기억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 블록에서 50회의 재인과제

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블록 간 10초간의 휴식 후 새로운 

블록을 시작하였다. 총 4회를 시행하여 200개 단어에 대한 시

험을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

청각자극 조건(양측성 또는 단측성)에 따른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과 정확한 답을 제시한 경우의 반응시간을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단어의 종류를 구분(구체 또는 추상)하여 재차 청각 

자극 조건 간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및 정확하게 답한 반

응시간의 차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방향 p＜0.05로 하였

다. 통계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결      과

대상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험자는 남자 22명과 여자 16명을 포함한 총 38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24.37±2.33세였고, 평균 지능지수는 115.26± 

8.39였다. 평균 Edinburgh 손잡이 점수는 80.34±15.46이었다. 

모두 미혼으로 평균 교육 기간은 15.66±0.48년이었다(표 1). 

연구 참여자는 대부분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 내 학과의 재

학생, 혹은 건양대학교병원의 직원이었다.

양측성 청각자극 조건과 단측성 청각자극 조건의 비교

전체 단어에 대한 인식 정확도[F(1,37)=0.054, p＞0.05], 반

응 편향성[F(1,37)=1.949, p＞0.05], 정확하게 답한 경우의 반

응시간[F(1,37)=0.011, p＞0.05] 모두에서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단측성 안구운동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단어 종류에 따른 비교

인식 정확도는 구체 단어와 추상 단어 사이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지만[F(1,37)=42.924, p=0.00](그림 1), 두 종류의 

단어 모두에서 청각 자극 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F(1,37)=0.002, p＞0.05], 단어의 종류와 청각 자극 조건 사

이의 상호작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7)= 

1.022, p＞0.05]. 반응 편향성은 모든 경우에서 0.5보다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단어의 종류[F(1,37)=0.529, p＞0.05]

나, 조건[F(1,37)=0.025, p＞0.05]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에 대한 반응시간에 대해서도 실험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F(1,37)=0.012, p＞

0.05], 단어 종류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F(1,37)= 

10.242, p=0.003](그림 2). 조건과 종류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

타나지 않았다[F(1,37)=1.303, p＞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한 삽화성 기억 증강 효과가 양측성 청각 자극을 주

었을 경우에도 관찰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진의 가설과 달리, 대조 자극인 단측성 청각자극과 

실험 자극인 양측성 청각자극 간에 재인 기억 과제의 수행도 

및 반응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양측성 자극이 어떤 기전을 통해 삽화성 기억의 회상을 증

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들을 통한 가설이 제시되

어 왔다. 대표적인 가설이 양측성 자극이 좌뇌와 우뇌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삽화성 기억에 대한 회상을 증

강시킨다는 주장이다.6,21) 이전의 연구들에서, 삽화성 기억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n=38)

Gender (male : female) 22 : 16
Age (M±SD)   24.37±2.33
K-WAIS IQ (M±SD) 115.26±8.39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 (M±SD)     80.34±15.46
Education, years (M±SD)   15.66±0.48
n : Number,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K-WAIS IQ : Ko-
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intelligence quotients

Table 2. Recognition accuracy (Pr) and response bias (Br) and mean response time to hits (msec) values as a function of memory task 
and auditory stimuli condition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Un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F p

M SD M SD

Pr 0.67 0.11 0.67 0.13 0.054 0.82
Br 0.45 0.24 0.40 0.19 1.949 0.17
Mean response time to hits 343.91 123.35 345.59 122.20 0.012 0.9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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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과 양측 대뇌 반구 사이의 기능적 소통 증가 간의 관련성

이 시사되어 왔다.22) 이를 바탕으로, 대뇌 반구간 기능적 정보 

교환을 증가시키는 자극(예를 들어, 양측성 자극 같은 자극)

을 부여하게 되면, 삽화성 기억의 회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양측성 자극이 대뇌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추론들이 있어 왔다. 즉 안구 

운동이 반대편 대뇌 반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므로,23) 좌우

로 교대하는 양측성 안구운동에 의해 양측 반구의 활성도가 

동시에 증가될 수 있음이 시사된 바 있다. Morrison-Stewart 

등24)은 양측 대뇌 반구의 활성이 동등해지면 대뇌 반구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Barcaro 등25)은 렘

수면 동안 대뇌반구간 상호작용이 증가함을 관찰했는데, 렘

수면 동안에 좌우의 안구 운동이 일어남을 감안하면,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해 대뇌 반구간 정보 교환 역시 증가할 것이라

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들을 근거로 하여, 양측성 자

극에 의한 대뇌 반구간 상호작용 증가와 삽화성 기억에 대한 

회상 증가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한 기억 향상 효과는, 양손잡이를 

제외한 한쪽으로 치우친 손잡이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주로 관찰되었다.26) 양손잡이는 뇌량의 부피가 

증가되어 있으며,27) 이는 양 대뇌반구 간 정보의 교류가 증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28) 한쪽으로 치우친 손잡이

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양

측성 안구운동은 일시적으로 반구간의 기능적 연결을 보상해 

줌으로써 기억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 역시 유사한 관점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측과 달리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양측성 자극에 의

한 대뇌 반구간 의사 소통 증가 가설의 맥락에서 분석을 시도

를 해볼 수 있겠다. Nieuwenhuis 등28)의 주장에 의하면, 뇌로 

가는 청각 상행 신경은 뇌간의 여러 수준에서 반대편으로 교

차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신경 섬유가 완전하게 교차하지 않

고 상당수가 동측으로 투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단측성 청

각 자극 역시 동측과 반대측의 대뇌반구 모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양측성 청각자극과 단측성 청각 자극 간에 

삽화성 기억 회상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측성 자극이 대뇌 반구간 정보 교환을 증가시킨

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Sama-
ra 등29)은 뇌파 분석을 이용하여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한 효

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뇌반구간 일관성(interhe-
mispheric coherence)의 증가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Propper 

등30)의 뇌파 연구에서는, 양측성 안구 운동을 하였을 때 양측 

대뇌 반구간의 gamma파 일관성(interhemispheric gamma 

coherence)이 오히려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양측성 

안구 운동에 의한 삽화성 기억 회상 증강 효과는 대뇌반구간 

연결성 증가 이외의 다른 기전에 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

재한다. 따라서 양측성 안구운동과 달리, 양측성 청각자극이 

삽화성 기억의 증강에 효과가 없는 이유를 생리학적 기전으

로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

다. 현재 본 연구진은 양측성 자극에 의한 뇌의 신경학적 변

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MEG, EEG 등을 통해 진행 중이고,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양측성 청각 자극이나 

양측성 촉각 자극이 삽화성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Nieuwenhuis 등28)에 의한 것이 유일하다. 이들

의 연구에서 양측성 안구 운동이나 양측성 촉각 자극의 경우 

대조 자극에 비해 삽화성 기억의 재인을 유의하게 증가시켰

으나, 양측으로 교대하는 청각자극의 경우 대조 청각 자극을 

주었을 때에 비해 삽화성 기억의 재인율을 증가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양측성으

로 교대하는 청각 자극에 대한 대조 과제로서 양측에 동시에 

주어지는 청각자극을 이용하였다. 대뇌 반구간 상호작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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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ognition accuracy (Pr) for word type and auditory stim-
uli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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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i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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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해 삽화성 기억의 회상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비추어 

생각할 때, 이 연구에서의 대조과제 역시 양측의 뇌 반구를 

모두 자극할 개연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조 청각 

자극으로 편측성의 청각자극을 이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역시 대조 자극에 대비한 기억 증강 효과는 관찰되지 않

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측성 청각 자극의 경우 다른 양측

성 자극과 달리 기억증강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van den Hout 등13,31)은 정상인 및 PTSD 환자들을 대

상으로 양측성 안구운동과 양측성 청각자극의 효과를 비교

하는 연구들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양측성 청각자극

을 주었을 때 부정적 기억의 선명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양

측성 안구운동에 비해 적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van 

den Hout 등의 임상 연구 결과의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결

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참가한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 재학 

이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기간과 IQ가 일반 정상인

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고학력 및 지능이 높을 가능성

이 있어 일반 정상인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문제가 있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상인들을 대

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실제 EMDR 치료를 받는 환자 

군들에게 똑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다소간

의 제한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

조 자극으로 단측성 청각자극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본 연

구의 결과는 단측성 자극과 비교하였을 때 양측성 청각자극

의 기억 개선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자극이 없

었던 경우 혹은 양쪽 귀에 동시성의 청각 자극을 주는 경우 

등에 비해 기억 개선 효과의 차이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EMDR에서 사용되는 양

측성 자극의 공통점이 “양측으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는 특

성”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EMDR 치료시에 다양한 양측성 

자극이 사용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치료 효과를 나타내

는 기전이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EMDR 적용시, 한 가지의 자극 방법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

울 때 다른 종류의 양측성 자극을 이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32) 이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양측성 자극

들이 각기 다른 기전에 의해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종류의 양측성 자극들의 

치료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통해서, 서로 공통된 치

료 기전과 자극마다의 특이적인 치료 기전에 대한 이해를 넓

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EDMR의 치료 

기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양측성 자극을 보다 다양한 임상 

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양측성 안구운동의 기억 개선효과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대조 자극인 단측성 청각자극에 대비

한 양측성 청각 자극의 삽화성 기억의 회상 증강 효과는 관찰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EMDR 치료시에 다양한 종류

의 양측성 자극이 사용되지만, 양측성 자극의 종류에 따라 치

료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 : 양측성 자극·청각자극·삽화성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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